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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SNS관광정보와 지각된 위험 간 관계를 확인하고, 관광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

로써, SNS관광정보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02명의 관광자 표본을 활용하여 

SPSS. 18.0을 통한 기초분석과, AMOS 18.0을 통한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SNS관광정보의 기능적 특성은 관광자의 위험지각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어, 기능적 관광정

보는 관광자의 위험지각과는 별개로 개인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SNS관광정보의 미적

가치와 경제적 혜택 등은 관광자의 지각된 위험을 절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SNS를 통해 접한 

관광정보의 미적이미지와 경제적 혜택은 관광자로 하여금 심리적 환상을 유발하고, 관광에 대한 경제적 장

벽을 해소하여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위험을 절감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SNS관광정보의 상징은 관

광자의 지각된 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소로 검증되었는데, SNS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는 각종 관

광정보는 새로운 관광지식을 축적에 따라 새로운 동기유발 요소로 작용하면서 반대로 새로운 위험을 인식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 중심어 :∣SNS관광정보가치(기능성, 심미성, 상징성, 경제성)∣지각된 위험(금전적 위험, 물리적 위험, 심리적 위험)∣관광지 전환

행동∣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e the value of SNS tourism information by confirming the relation 

between SNS tourism information and perceived risk and by verifying its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switch tourism destinatio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02 tourists. For data 

analysis, SPSS 18.0 program and AMOS 18.0 were conducted. First,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SNS tourism information have been verified to have no relationship with the tourist's perception 

of risk, and therefore the functional tourism information is thought to cause individual motive 

regardless of tourist's perception of risk. Second, aesthetic value and economic benefits of SNS 

tourism information have been analyzed to reduce perceived risk of tourists. Third, a symbol of 

SNS Tourism information has proved to be an element that increases the risk perceived by 

tourists, indicating that various kinds of tourism information provided by other channels including 

SNS can serve as a momentum to make tourists recognize new risks the other way round as 

new tourism information is accumulated, which acts as new motivat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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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에 중요한 브

랜드 접촉점으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가 있으며 여러 디지털미디어가 

새로운 브랜드이미지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는 소셜미디어는 기

존 미디어에 비해 관광기업의 측면에서 관리(마케팅, 

홍보) 비용이 절감되고,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SNS는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며, 정

보공유, 투표, 피드백, 코멘트 등을 유도하여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소통에 대한 장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2].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하

는 이유는 사회적 연결이나 결속에 대한 욕구 표출이자 

감정적 유대감이나 정서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다[3].

SNS를 이용한 다양한 관광정보는 민간 기업뿐만 아

니라 경기도, 강원도 등 지자체나 코레일 등 관광과 관

련된 공기업에서도 여행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 기존의 획일적이고 제한적인 정보에서 탈피하여, 

이용자들이 웹사이트 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내면서 관광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5].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여행 방문지 선택 시 주요 정보원을 인터넷이라

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분석결과, 가구여행 선택 시 1순

위와 2순위 복수 응답한 결과 포털사이트가 93.1%로 

가장 많았고, SNS가 37.7%, 개별 관광지 또는 관광시

설 홈페이지가 15.6%로 나타났으며, 개인여행 선택 시 

포털사이트는 95.7%, SNS는 48.6%, 그리고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13.2%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0대

의 경우, 숙박 관광 개인여행시 SNS를, 50대 이상의 경

우 여행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6]. 이처럼 관광자들은 관

광과 관련된 개인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

라고 판단되는 정보매체를 선택하여, 관광정보를 이용

하고 있다.

2001년 이후 9·11테러, 중동 전쟁 및 사스 등으로 인

하여 관광자의 안전 및 보호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등

장하면서[7] 관광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예상치 

못한 위험은 관광자에게 불확실함과 불안을 야기 시키

고 있다. 

관광에서의 위험지각은 관광객이 구매하는 동안, 여

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그리고 여행목적지에서 경

험하였던 것에서 인지된 것으로[8][9], 관광위험지각은 

관광자의 관광행동선호와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광자의 관광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10]. 이러한 관광자의 행동은 관광지 선택 결정과 

전환의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써 ‘무엇을 할 것이다 또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1][12].

이에 본 연구는 SNS관광정보와 지각된 위험 간 관계

를 확인하고, 관광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

으로써, SNS관광정보의 가치를 활용한 실무적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SNS관광정보가치
디지털환경은 시장 환경의 변화 관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밀접한 관계를 촉진하는 이점이 있다[13].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전통적인 대중매체

의 경계를 뛰어넘어 불특정 다수의 방대한 참여를 이끌

어내고, 그들로부터 생산되는 콘텐츠가 통제과정 없이 

전파되고 소비되는 참여와 공유 중심의 성격을 보이는 

미디어의 형태이다[2]. 

SNS의 목적은 크게 개인용(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등)과 비즈니스용(링크드인, 링크나우, 후즈라

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블로그의 경우 정보게시

를 통해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정체성과 존재감을 구할 

수 있는 운영자의 영향이 매우 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다[14]. 소셜미디어의 경우는 네트워크 특성을 기본

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모델, 사용자간 협력과 공유를 

통한 협업 모델과 공유 모델, 마지막으로 가상세계와 

결합한 엔터테이먼트 모델 등을 제시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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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확대의 기반이 된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서비

스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주변의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며, 다양하게 생성하고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16]. SNS관광정보의 경우 여행과 

관련된 경험, 사고, 의견 등을 공유함과 동시에 방문자

의 의견도 형성된다[17]. 예를 들어, 강원도의 관광지와 

관광대상에 대한 경험을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도

구를 통해 콘텐츠로 만들어 게시하면, 강원지역으로의 

관광을 계획하는 잠재 관광객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강

원도에 대한 사용자들의 경험과 정보를 수집하여 관광

대상을 선택할 것이다[18].  

관광정보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사용의도 형성과 관

련된 연구에서 사용의도를 기능적, 심리적, 쾌락적, 사

회적 측면 등 4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고[19], 소셜미디

어를 통해 관광정보 탐색활동의 경험이 있는 관광소비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관광정보 가치의 차원을 기능적, 

쾌락적, 혁신적, 심미적, 상징적 등 5가지 차원으로 연

구하였다[2]. 또한, 관광자의 SNS활용특성과 몰입도와 

여행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SNS활용특성

을 신속성, 흥미교류성, 신뢰성, 컨텐츠, 관계성, 평가성 

등 6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2][14][19]에서 활용된 4개요

인(기능성, 심미성, 상징성, 경제성) 및 타당성이 검증된 

SNS관광정보가치에 대한 측정척도로써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지각된 위험
관광상품을 구매하려는 관광자는 자신이 원하는 특

정한 관광상품을 구매하려고 하지만, 자신에게 어떠한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구매를 주저

하게 되는 딜레마(dilemma)에 직면하게 된다[9].

예를 들어, 아무리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위험

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미리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

는 경향이 있다[20]. 지각된 위험이 관광지 선택을 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국제관광객 500명을 

대상으로 특정 관광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각된 위

험요인들이 방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주요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지각된 의료관광요인과 위험지각에 관한 연구에서는 

위험지각을 건강, 정치적, 범죄, 문화적 장벽, 물리적, 

서비스, 법률 등으로 분류했으며[9], 유통채널별 구매위

험지각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능적 위험지각, 신체적 위

험지각, 사회·심리적 위험지각, 가격손실 위험지각, 서

비스 위험지각, 제품신뢰 위험지각, 개인정보유출 위험

지각, 유행성손실 위험지각 등 8가지 요인을 제시하였

다[22]. 관광위험지각이 관광행동선호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관광위험지각을 기능·설비적 위험, 사회·심

리적 위험, 신체적 위험 등 3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10]. 또한, 지각된 위험이 관광목적지와 방문 의사에 

미치는 관계 연구에서 지각된 위험이 방문 의사에 영향

을 미치며 경제적 위험, 언어적 위험, 정치적 위험, 안전

적 위험과 건강적 위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즉 지각된 위험이 높을수록 방문의사가 

낮아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9][10][22][23]에서 활용된 3

개요인(금전적 위험, 물리적 위험, 심리적 위험) 및 타

당성이 검증된 지각된 위험에 대한 측정척도로써 총 13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관광지 전환행동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행동의도는 해당관광지의 관광

경험을 통하여 만족감과 가치를 느낀다면 앞으로도 지

속적인 재방문의사를 표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해

당 관광지에 대한 방문을 권유할 것이다[24]. 예를 들어,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속도로 증

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한국관광의 제약 요인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한류로 형성된 우호적 관광이미지

가 지속되지 못 할 수도 있다.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전달과정

에서 서비스 접점의 실패나 실패된 서비스 회복이 또다

시 실패 하였을 때, 고객은 전환행동으로써 대안을 모

색할 것이다[25]. 전환행동이란 관광경험자들이 다른 

관광형태를 선택하거나 강한 호기심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형태의 관광을 행동적으로 선택하여 행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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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26]. 

컨벤션 서비스 및 참가자의 전환행동에 관한 연구에

서 컨벤션 서비스 실패에 따른 컨벤션 참가자 전환행동

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회복에 

따라 전환행동의 일부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

나, 서비스 회복에도 불구하고 다른 컨벤션을 탐색하는 

행동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스포츠관광 

참가자의 전환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존의 스포츠

관광의 바꿈, 스포츠관광에 대한 정보탐색, 새로운 스포

츠관광에 재참가 등 3개 문항으로 변수를 구성하였으

며[28], 재참가의도 및 구전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

한 연구에서는 전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4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1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11][28]에서 측정된 3개 문

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Ⅲ. 조사설계

1. 연구의 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관광자가 이용하는 SNS의 정보가치가 관

광자가 관광을 계획하고, 경험함에 있어서 지각하고 있

는 위험요소에 작용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러한 지각

된 위험의 변화가 관광지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검

증을 위하여 SNS관광정보가치와 관광자의 지각된 위

험, 관광지전환행동 간 구조관계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최근 급격히 증가된 SNS의 활용은 정보원천으로서

의 역할을 통해 관광지의 속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5],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29] 관광에 대한 불

확실성을 줄여 선택행동이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14][30]. 

그리고 SNS정보활용에 기인하여 관광 전에 관광지

에 대하여 지각하는 위험의 변화는 해당 관광지에 대한 

방문의도[23]나 관광 후 행동에도 관여하게 되며[7], 특

히 다양성 추구모델에 의한 대체상품 탐색과정에 작용

하여[31], 관광전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0].

본 연구에서는 논제에 기초하여 선행연구들을 토대

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SNS관광정보가치는 관광자의 지각된 위험 중 

금전적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SNS관광정보가치는 관광자의 지각된 위험 중 

물리적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SNS관광정보가치는 관광자의 지각된 위험 중 

심리적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관광자의 지각된 위험은 관광지 전환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5년을 기준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국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관련한 관광행위를 한 관광자를 대

상으로 하며, 특히 SNS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거나 경

험한 정보를 공유한 경험이 있는 관광자를 대상으로 하

였으며, 설문조사는 2015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 

15일 동안 실시되었는데, 전체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

하여 331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여 실증분석에 활용 할 수 없는 설문지 29부를 

제외한 총 302부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Win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였다. 먼저 코딩자료를 활용하여 조상대

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조

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표본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한 신뢰도분

석과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한 요인별 측정척도의 타당

성 분석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AMO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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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과정에서 판별타당성과 집중타

당성, 개념신뢰도를 측정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

였으며, 연구가설의 검증은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전체 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은 

p<0.05수준으로 검증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조사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이 60.3%로 분석되었고, 전체 연령은 20세-49세의 범위

로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SNS정보이용과 관광자의 

특성에 유사한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표본의 적절성이 

검증되었다(국내 SNS이용률 남성 50.4%, 여성 65.0%, 

연령기준 20대 87.6%, 10대 78.1%, 30대 72.4%, 40대 

56.9% 순[32]. 이중 소비선택 및 지출가능여부에 따라 

10대는 표본에서 제외). 그 밖에 결혼여부나 소득수준, 

가족구성원 및 직업, 거주지 등은 구분된 기준에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전체적인 평가결과 모집단에 대

한 표본의 대표성이 확인되었다.

구분 내용 빈도 비율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20 39.7
연령

20세-29세 108 35.8
여성 182 60.3 30세-39세 114 37.7

학력
고졸 이하 53 17.5 40세-49세 80 26.5

전문대학졸업 54 17.9
결혼
여부

미혼 146 48.3
대학졸업 174 57.6 기혼 151 50.0
대학원졸업 21 7.0 독신 4 1.3

소득
수준

1,200만원이하 54 17.9 기타 1 0.3
1,201-

2,300만원 57 18.9

가족
구성
원

1인 24 7.9
2,301-

4,600만원 117 38.7 2인 40 13.2
4,601-

6,700만원 45 14.9 3-4인 197 65.2
6,701-

8,800만원 17 5.6 5-6인 40 13.2
8,801만원이상 12 4.0 7인이상 1 0.3

직업

학생 46 15.2

거주
지

서울 96 31.8
서비스업 14 4.6 경기(인천) 91 30.1
전문직 34 11.3 강원 2 0.7
사무직 135 44.7 충청(대전) 34 11.3
기술직 19 6.3 경상

(대구,부산) 58 19.2
자영업 7 2.3 전라(광주) 14 4.6
주부 25 8.3 제주 3 1.0
기타 22 7.3 기타 4 1.3

표 1. 조사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연구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본 연구의 내생개념과 외생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SPSS를 활용한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

을 실시하고, AMOS를 활용하여 AVE와 C.R의 계산을 

통하여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개념신뢰도 등을 측

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탐색적 과정에서 척도의 기초적 판단을 위해 내적일

관성법의 신뢰도분석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확

인하여 0.6이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요인분석은 

R-Type 요인분석방법과 주성분분석방식으로 요인적

재량(factor loading)을 높이기 위한 직각회전방식인 베

리멕스(varimax)회전을 실시하였다. 

1.1 관광자의 SNS관광정보가치(독립변수)
본 연구모델의 독립변수인 SNS관광정보가치 요인의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 결과, 측정척도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

로써 총 4개 요인으로 수렴되었으며, 전체모형의 설명

력은 58.621%로 확인되었다. KMO는 0.880, Bartlett 구

형성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각각 분석되어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고, 척도화분석에 따른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각각 0.821, 0.738, 0.689, 0.704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항목제거 시 Alpha 계수 또한 전체신뢰

도를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 항목 평균
요인
적재치

EV
Alpha
계수

심미성
관광지의 연상작용 3.265 0.517

2.515 0.821관광지 매력요인 관심 3.623 0.741
관광지의 아름다움 상상 3.589 0.840
관광지에 대한 환상 3.404 0.836

경제성
관광정보 탐색 시간 절약 3.788 0.640

2.367 0.738관광정보 탐색 비용 절약 3.679 0.747
관광정보 탐색 효율성 3.772 0.690
관광관련 할인 정보 3.560 0.751

기능성
내용의 설명 3.411 0.708

2.288 0.689관광지 주요 정보 제공 3.490 0.648
최상의 정보 제공 3.033 0.726
관광의 실망감 감소 3.123 0.589

상징성
관광지에 대한 이야기 3.431 0.499

2.210 0.704관광지에서의 새로운 경험 정보 3.689 0.633
목적지 선택의 역할 3.533 0.764
관광지의 지역문화 3.374 0.682

전체설명력 58.621(58.6%의 설명력)
Kaiser-Meyer-Olkin 0.880

Bartlett 구형성 검증 [근사χ2/p] 1525.220 / 0.000

표 2. SNS관광정보가치 요인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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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광자의 지각된 위험(매개변수)
매개변수로 설정한 관광자의 지각된 위험 요인의 신

뢰도분석과 요인분석의 결과, [표 3]의 결과와 같이 선

행연구에 따라 설정한 측정척도가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수렴되었는데, ‘기능적 위험’과 ‘신체적 위험’이 

단일요인으로 수렴되어 이를 ‘물리적 위험’이라 명명하

였다. 이 과정에서 ‘기능적 위험’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

한 ‘여행일정의 만족수준에 대한 위험’ 항목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하여 이를 제거하고 총 

3개 요인, 12개변수로 확정하였다. 전체모형의 설명력

은 66.634%, 요인별 문항의 신뢰도는 ‘물리적 위험’이 

0.893, ‘심리적 위험’이 0.706, ‘금전적 위험’이 0.794로 각

각 분석되었다. 

요인 항목 평균
요인
적재치

EV
Alpha
계수

물리적
위험

시설이용에 있어 안전의 위험 2.970 0.795

3.317 0.893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 대처 위험 2.997 0.845
신변에 대한 안전문제 위험 2.924 0.855
각종 범죄발생에 대한 위험 2.934 0.793
교통수단 이용 관련 위험 2.828 0.526

심리적
위험

다양한 관광상품에 대한 신뢰 3.070 0.504
2.489 0.706날씨나 기후에 대한 위험 3.023 0.582

불필요한 긴장감 2.404 0.816
여행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2.159 0.709

금전적
위험

여행참여를 금전적 낭비로 생각 2.189 0.610
2.191 0.794현명한 지출에 대한 위험 2.755 0.818

여행소비의 가치에 대한 위험 2.798 0.841
전체설명력 66.634(66.6%의 설명력)

Kaiser-Meyer-Olkin 0.881
Bartlett 구형성 검증 [근사χ2/p] 1833.556 / 0.000

표 3. 지각된 위험요인의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1.3 관광자의 관광지 전환행동(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관광자의 관광지 전환행동 요인으로써 

해당 요인의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 결과, [표 4]와 같

이 3개의 측정변수가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되었고, 요

인분석의 설명력은 65.05%로 나타났다. 전체항목의 신

뢰도는 0.731로 분석되었고, 항목 제거 시 Alpha 계수 

또한 전체신뢰도를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 항목 평균
요인
적재치

EV
Alpha
계수

관광지
전환행동

새로운 여행을 위한 정보탐색 2.493 0.825
1.952 0.731유사한 관광지로 전환 의도 2.626 0.831

새로운 관광지로 전환 의도 2.295 0.761
전체설명력 65.053(65.05%의 설명력)

Kaiser-Meyer-Olkin 0.672
Bartlett 구형성 검증 [근사χ2/p] 192.425 / 0.000

표 4. 관광지 전환행동 요인의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1.4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개념신뢰도의 평가
측정항목들의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개념신뢰

도의 평가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 먼저, 

전체항목의 확인적요인분석 결과 표준화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과 양측검정 C.R(Critical Ratio)값의 

분석결과, 전체 항목에서 1.965이상(p<0.05수준에서 유

의함)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고, 평균분산추출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전체 요인에

서 0.5를 상회하는 값으로 검정되었으며, 개념신뢰도를 

평가하는 CR(Composit Reliability)값이 전체 요인에서 

0.7이상의 값으로 검정되는 등 전체 요인의 집중타당성

과 개념신뢰도값이 검증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념신뢰

도와 집중타당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능성

4(관광의 실망감 감소)’, ‘상징성1(관광지에 대한 이야

기)’, ‘심리적위험1(다양한 관광상품에 대한 신뢰)’ 등 3

개 변수가 제거되고, 총8개 내생개념을 구성하는 28개

변수를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과 평균분

산추출값의 비교를 통한 판별타당성의 평가 결과, [표 

5]와 같이 전체 요인의 평균분산추출값이 전체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곲값에 비해 상회하는 값으로 검정되어 

판별타당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명 C.R AVE F1 F2 F3 F4 F5 F6 F7 F8
기능성
(F1)

0.7
58

0.5
12 1.000

심미성
(F2)

0.8
25

0.5
46

0.477**
(0.228) 1.000

상징성
(F3)

0.7
76

0.5
36

0.509**
(0.259)

0.514
**

(0.264)
1.000

경제성
(F4)

0.8
11

0.5
18

0.385**
(0.148)

0.391**
(0.153)

0.473
**

(0.224)
1.000

금전적
위험(F5)

0.8
04

0.5
83

-0.206
**

(0.042)
-0.129*
(0.017)

0.220
**

(0.048)

-0.327*
*

(0.107)
1.000

물리적
위험(F6)

0.8
85

0.6
10

-0.195*
*

(0.038)

-0.235*
*

(0.055)

0.121
*

(0.015)

-0.188*
*

(0.035)

0.530
**

(0.281)
1.000

심리적
위험(F7)

0.7
50

0.5
06

-0.167*
*

(0.028)

-0.318*
*

(0.101)

0.202
**

(0.041)

-0.136*
*

(0.018)

0.609
**

(0.371)

0.584
**

(0.341)
1.000

전환행동
(F8)

0.7
59

0.5
13

-0.157*
(0.025)

-0.179*
*

(0.032)

0.154
*

(0.024)

-0.235*
*

(0.055)

0.332
**

(0.110)

0.201
**

(0.040)

0.395
**

(0.156)
1.000

주1. 상관관계 매트릭스 내 괄호 안의 내용은 상관계수의 제곱값(squared 
correlations)을 표시.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표 5. 신뢰성과 타당성 평가 및 상관관계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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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적합도 분석(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요인분석을 통해 전체요인별 적합도와 전체항

목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세부항목별 평가는 X
2값 및 

유의확률, X
2/DF값, GFI, AGFI, NFI, CFI, RMR, 

RMSEA값 등을 종합평가하여 분석하였는데, 표6과 같

이 전체적으로 0.9이상의 GFI값을 나타내었고, 절대부

합지수 중 AGFI를 포함하여 간명부합지수 및 증분부

합지수 항목에서도 각각 적합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체 표본의 수가 300개를 상회하

는 문제로 X
2값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으

나, 자유도를 고려한 X2/DF값은 p<0.05의 범위에서 유

의한 결과로 나타나면서 수용기준이 충족되었다.

항목 X
2

p X
2
/DF GFI AGFI NFI CFI RMR RMSEA

전체 294.60.2111.0670.9370.9070.9190.9940.034 0.015
기능성 2.9420.0862.9420.9930.9610.9790.9860.014 0.080
심미성 5.3900.0712.6950.9820.9090.9760.9800.018 0.061
상징성 5.2970.0702.6490.9880.9290.9650.9710.017 0.059
경제성 2.2390.3261.1200.9960.9810.9910.9990.008 0.020
금전적위험 1.2320.2671.2320.9970.9840.9960.9990.011 0.028
물리적위험 7.3590.0612.4530.9900.9510.9920.9950.016 0.069
심리적위험 2.4250.1192.4250.9950.9680.9870.9930.018 0.069
전환행동 1.4940.2221.4940.9970.9800.9930.9980.014 0.040

표 6. 신뢰성과 타당성 평가 및 상관관계 Matrix

3. 연구가설의 검증
SNS관광정보가치와 관광자의 지각된 위험, 관광지 

전환행동의 관계에 대한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구조분

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설계에서 설정한 가설의 판단은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회귀계수 추정치

와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는 C.R(critical ratio, p<0.05)

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X
2=219.92(df=266, p-0.982), 

X2/DF=0.827, GFI=0.952, AGFI=0.927, CFI=0.998, 

NFI=0.940  등으로 0.9이상의 부합도 값으로 나타났으

며, RMR=0.030, RMSEA=0.010으로 부합도의 기준치

를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을 나타내

어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검정되었다.

가설검증결과, [표 7]과 같이 SNS관광정보가치 요인 

중 기능성은 관광자의 지각된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관련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심미성과 경제성은 관광자의 지각

된 위험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어 SNS관광정보 중 심미성과 경제성이 관광자의 지

각된 위험을 절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SNS관광정보의 상징성은 관광자의 지각된 위

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검증되었다.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에서는 관광자의 지각

된 위험은 모두 관광지 전환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경로 경로계수 CR(p-value) 판정

H1-1 기능성 → 금전적위험 -0.125 -1.537(0.124) 기각
H1-2 심미성 → 금전적위험 -0.402 -3.780(0.000) 채택
H1-3 상징성 → 금전적위험 0.404 3.811(0.000) 채택
H1-4 경제성 → 금전적위험 -0.418 -3.921(0.001) 채택
H2-1 기능성 → 물리적위험 -0.154 -1.669(0.095) 기각
H2-2 심미성 → 물리적위험 -0.208 -2.050(0.040) 채택
H2-3 상징성 → 물리적위험 0.393 3.289(0.001) 채택
H2-4 경제성 → 물리적위험 -0.356 -2.946(0.006) 채택
H3-1 기능성 → 심리적위험 -0.135 -1.726(0.084) 기각
H3-2 심미성 → 심리적위험 -0.341 -3.101(0.001) 채택
H3-3 상징성 → 심리적위험 0.364 3.453(0.001) 채택
H3-4 경제성 → 심리적위험 -0.459 -4.308(0.000) 채택
H4-1 금전적위험 → 전환행동 0.492 5.665(0.000) 채택
H4-2 물리적위험 → 전환행동 0.438 4.041(0.000) 채택
H4-3 심리적위험 → 전환행동 0.545 7.102(0.000) 채택

표 7. 구조방정식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결과

Ⅳ. 결 론

본 연구는 SNS를 통한 관광정보가 관광자 개인이 지

각하는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정도를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가 관광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

써, 관광지의 홍보수단으로서의 관광정보의 가치를 증

명하고, 지자체 및 기업의 SNS마케팅의 전략방안을 제

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관광정보의 기능적 특성은 관광자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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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SNS를통해 

관광자에게 전달되는 다양한 정보의 기능적 특성은 관

광지 선택에 대한 유인요인과 추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위험의 인식과의 개연성을 찾기는 힘들었다. 

즉, 기능적 정보는 관광자의 위험지각과는 별개로 개인

의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SNS관광정보의 미적가치와 경제적 혜택 등은 

관광자의 지각된 위험을 절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관광자가 SNS를 통해 접하는 관광정보에서 제공되

는 관광지의 미적이미지가 관광자로 하여금 심리적 환

상을 유발하여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위험을 절감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고, 강한 동기유발 시 지각된 위험의 

감소될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SNS

정보의 경제적 혜택은 관광자의 위험지각을 크게 절감

해 줄 수 있는 요소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관광

서비스제공자들에게 SNS 정보공유를 통한 경제적 혜

택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자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방

법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연구결과라 사료된다.

셋째, SNS관광정보를 통하여 전달되는 관광지에 관

한 새로운 관광정보특성은 관광자의 지각된 위험을 증

대시키는 요소로 검증되었다. 관광자의 위험지각은 관

광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에서 형성된 지적

수준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SNS를 비롯하여 다양

한 경로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는 새로운 지식을 축적함

에 따라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반대로 새

로운 위험을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관광자의 지각된 위험은 관광지 전환의

도와 정(+)의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데, 관광자가 지각하는 위험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관광

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승함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이나 지자체 등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실

무적 관점에서 관광자의 위험인식을 저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이를 SNS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채널을 통해 관광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SNS관광정보의 가치와 관광자의 지각된 

위험 및 전환행동의 구조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로써 

SNS관광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방향을 관광자의 위험지

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는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조사

표본의 한계(표집방법 및 표본 수 등)와 요인화과정에

서 차원의 결정문제(신체적 위험과 기능적 위험이 물리

적 위험으로 수렴된 문제) 등 연구의 한계점이 있어 후

속연구에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표본을 확률표본추출방

식으로 수집하고, SNS관광정보의 가치개념 외에 구성

요소별 품질차원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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